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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행일치의 삶

● 야고보서 2:22
  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 

● 찬송가 / 온 맘 다해  

 1) 말씀
  가나안농군학교의 설립자 김용기 장로는 농촌 사회를 비롯해 한국 사회의 근대화와 신앙의 
생활화 운동에 온 생애를 바쳤던 분입니다. 그분은 마태복음 6:33의 말씀을 붙잡고 ‘참된 영성’
이란 복음에 따라서 사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 주는 삶의 모습이라고 정의 내렸습니
다. 그는 평생 영혼의 타락은 굳건한 신앙으로 막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한 손에는 성경을 
,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량 증산을 필요한데 이를 위해 다른 한 손에는 괭이를 
들고 일했습니다. 그는 ‘내가 먼저 근로하자, 내가 먼저 봉사하자, 내가 먼저 희생하자’를 구호
로 삼아 가나안 운동을 이끌었습니다. 신앙과 일치된 그분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
력을 끼쳤습니다. 
 영성은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.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녀를 사랑한다고 이
야기하면서 성적표만 나오면 태도가 돌변하는 부모의 태도,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의 가르침
을 자녀들에게 주입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부모를 진정으로 존경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돌
보지 않는 자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. 
 부모의 신앙과 삶이 일치할 때 자녀들은 부모를 신뢰하고 존경합니다. 그 부모를 닮고 싶어하
고 강요하지 않아도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싶어합니다. 그러나 부
모가 삶을 통해 신앙의 모범을 보여 주지 않을 때 자녀들은 상처를 받고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
님도 불신하게 됩니다. 
 

  2) 다짐과 기도 
  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고 나의 행실 하나로, 한 마디의 언어로 많은 
사람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는 삶을 살도록 붙잡아주소서. 특히 가족 안에서 신행일치信行一
致의 모습으로 서로에게 삶의 지표와 존경이 대상이 되게 하소서.  




